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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제조환경이 세계화되면서 전 세계의 시장을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분배하는 다

국적 기업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. 특히, 제품의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길고, 한번 결

정한 생산용량을 변경하기 어려운 장치위주 산업 (예를 들어 제약, 전자, 컴퓨터, 패

션 등)에서 생산용량의 분배는 주요한 의사 결정 대상이다.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이 

전세계의 지사에 자사의 생산용량 (또는 제품)을 배분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

한다. 우선 각 로컬 시장마다의 문화, 기후, 고객 성향의 차이로 인해 제품이 필요한 

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. 또한 다국적기업이 수많은 로컬 지사를 관리하고, 각 지역

의 시장 정보를 동시에 취합하기는 어렵다. 따라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다국적 기

업에서는 공급사슬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체최적화와 부분최적화의 괴리가 생길수 

있다. 

많은 경우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지만,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

설립된 기업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(Corporate-Social Responsibility)을 신경쓰는 기

업의 경우 각 로컬시장 사이의 공평(fair)한 분배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. 예를 들어, 

바이러스 백신과 같은 공익적 성격을 띈 제품의 경우 한 시장에 제품의 보급률이 

지나치게 낮으면 정부 차원의 항의에 직면하거나, 또는 전체적으로 유행하는 질병 

확산을 막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. 따라서 분배에서의 공정성은 기업이 고려할 수 

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.

본 연구에서는 용량분배 매커니즘의 효율성과 함께 공정성의 목표로 고려해야 하는 

경우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분배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자 한다.

연구개발 
결과

본 연구 기간동안은 로컬 지사의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른 과대주문경향을 분석하였
다. 우선 다국적기업의 생산용량을 배분하는 헤드쿼터는 전체 회사의 이익을 최적화
하기위해 순차적 용량배분시 각 지사의 주문량을 의도적으로 다 만족시키지 않고 
다른 지사의 주문을 만족하기 위해 생산용량을 남겨두는 경향이 존재함을 보였다. 
이를 통해 헤드쿼터의 경향을 알고있는 각 지사들은 자신이 필요한 양 이상을 주문
하는 전략적 과대주문 경향이 존재함을 보였다. 이때 전체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할 
수 있는 헤드쿼터의 생산용량 분배 메커니즘의 디자인을 개발하였다.
추후 진행될 연구에서는 순차적 용량분배에서 각 지사의 주문대비 공급량 (fill rate)
를 같게 만드는, 즉 공정성을 보장하는 매커니즘을 연구할 계획이다. 현재 2개의 지
사가 존재하는 간단한 모형을 분석하고 있으며, 이를 확장하여 일반적인 N명의 지
사에 대한 매커니즘을 연구할 계획이다.

활용분야 및 
기대효과

본 연구의 결과는 삼성, 현대차, LG와 같은 다국적 수출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

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초도 생산량과 같은 생산량을 분배할 때 활용할 수 있다. 

제품의 초기 생산량은 대부분 제한적이지만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

출시해야 하는 수요가 있으므로 용량분배가 실제로 이들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조

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. 특히 많은 기업이 이러한 이유로 순차적으로 국가 리스

트를 정하여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순차적 용량분배 정

책을 활용할 수 있다. 


